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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왜란 당시 전라좌수영 소속 녹도진

만호는 정운(鄭運, 1543-1592)이었다. 정운

이 임진왜란 당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는 1594년(선조 27) 8월12일자 ‘선조실록’의

대화가적격이다.

선조가 “임진년이후우리군대가움츠리

기만하는것은무엇때문인가?”라고 묻자,

유성룡이 “정운이죽은후수군의사기가꺾

인탓에교활한적병에게습격을받을까두려

워감히가벼이나서지못하는것입니다”라

고대답한다.정운이1592년(선조25) 9월1일

부산포 전투에서 전사한 이후 조선 수군의

사기가 크게 꺾였고, 그래서 아군이 물러서

기만 하고 기세가 크게 약해졌다는 것이다.

선조와 유성룡의 대화는 정운의 사망이 조

선수군에큰영향을미쳤음을잘보여준다.

임진왜란당시돌격대장이었던정운은15

43년(중종38)전라도영암군옥천종면대산

리(현,전남해남군옥천면대산리)에서정7

품 훈련원 참군(參軍)을 지낸 정응정의 아

들로 태어난다. 본관은 하동, 자는 창진(昌

辰)이며,시호는충장(忠壯)이다.

일곱 살 때 ‘정충보국븯(貞忠報國)이라 새

긴칼을차고다니며활쏘기와말타기를즐

겼다고하니보통아이가아니었다.

1570년(선조 3) 28세의 나이에 무과에 급

제한 후 훈련원 봉사를 시작으로 금갑도

(현, 진도) 수군 권관, 거산찰방, 웅천현감,

제주목판관등을역임한다.그러나그의재

임기간은늘짧았다.그의강직한성격때문

이었다.

그가 어떤 성품을 지녔는지는 보성 출신

안방준이남긴‘국조인물고’에수록된‘정운

유사븯(鄭運遺事)의글이참고된다.

“젊어서부터 강개해호협한 기풍이 있어

매양절의에따라죽을수있다고스스로허

여하였다. 무과에급제하여 일찍이 거산찰

방이되었을때감사(관찰사)의수행원중에

신임을받은사람이민폐를끼치자공(정운)

이곤장을쳤는데,감사가좋아하지않자곧

바로벼슬을버리고돌아왔다.그뒤얼마안

되어 웅천현감이 되어 감사의 미움을 사자

또그날로인수(印綬)를풀어놓고떠나버렸

다. 이윽고제주목판관에임명되었다가또

목사의 비위를 거슬러 파직되었는데, 돌아

오는배에한마리의망아지도데리고오지

않았다.그의강직하고청고(淸高)한바가모

두이와같았으므로,이로말미암아여러해

동안침체되어있었다.”

정운은 임진왜란 1년 전인 1591년(선조 2

4), 종4품 녹도진 만호에 임명된다. 당시 전

라좌수영 이순신의 관할구역은 5관 5포였

다. 5관은 이순신의 지휘를 받는 다섯 곳의

육지 행정구역을 말하는데, 순천, 광양, 낙

안,보성,흥양(고흥)이었고,다섯곳의수군

행정구역5포는여수돌산의방답진과고흥

의사도진,여도진,녹도진,발포진이었다.

녹도만호였던 정운의 직속 상관은 전라

좌수사이순신이었다.정운은이순신보다2

살이 많았고, 과거급제는 6년이나 빨랐다.

그럼에도 정운은 이순신을 정성으로 모셨

고,이순신은정운을진심으로신뢰했다.

이순신은 임진왜란 발발 직전인 1592년 2

월, 휘하 부대 점검을 한다. 녹도진을 가장

먼저찾아방비책을점검했지만,전쟁준비

상태는완벽했다.

이순신이 남긴 2월21일자 ‘난중일기’에

“만호정운의극진한마음이미치지않은곳

이없었다.”, “만호정운과함께취하도록마

시고대포쏘는것도구경하느라촛불을한

참동안밝히고서야헤어졌다”는기록을남

긴다.

“만호정운의극진

한마음이미치지않

은곳이없었다”라는

기록속에,정운의전

쟁 준비도, 이순신에

대한 존경도 묻어 있

다. 이때부터 전라좌

수영에는 정운은 송

희립과 더불어 좌 정

운,우희립이라불릴

정도로 신임하는 장

수가된다.

이순신이 관할 부

대를 점검하면서 칭

찬만한것은아니었다.전쟁준비가허술했

던사도진의경우첨사를비롯한군관과색

리등을처벌하기도했다.

임진왜란 발발 이후 이순신은 경상우수

사원균과경상도관찰사김수의지원요청

을 받는다. 하지만 이순신은 곧바로 수군을

출동시키지 않은 채 머뭇거린다. 그 이순신

을 설득하고 협박해서 경상도 출병을 강행

시킨분이녹도만호정운이었다.

원균이 율포만호 이영남을 이순신에게

보내어 도움을 요청하자, 정운이 이순신을

설득했다는 ‘선조수정실록’의 기사는 다음

과 같다. “이영남의말을듣고여러장수는

‘우리가우리지역(전라도)을지키기에도부

족한데어느겨를에다른도(경상도)에가겠

는가’ 하였다.그런데녹도만호정운과군관

송희립만은강개하여눈물을흘리며이순신

에게진격하기를권하여말하기를 ‘적을토

벌하는데우리도와남의도가따로없다.적

의예봉을먼저꺾어놓으면본도(전라도)도

보존할수있다’하니이순신이크게기뻐하

였다”라는기사가그것이다.

종4품 만호 정운이 직속상관인 정3품 이

순신을 협박해서 경상도로 출동했다는 기

록도 있다. 1594년(선조 27) 11월12일자 ‘선

조실록’에정곤수는선조에게 “정운이이순

신에게‘장수(이순신)가만일가지않으면전

라도는반드시수습할수없게될것’이라고

협박했기때문에이순신이할수없이가서

(적을) 격파했다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선조실록’에는 박협(迫脅)이라고 나온다.

‘박협’은 븮남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위협함

븯이라는 뜻이니 협박과 상통한다. 부하였던

녹도만호 정운이 직속상관인 전라좌수사

이순신을협박했다는기록은놀랍다.

1597년(선조 30) 1월23일자 ‘실록’에는 아

예정운이 “이순신이나가싸우지않는다하

여목을베려했다”는기록도나온다.

“정운은이순신이나가싸우지않는다하

여참(斬)하려하자,이순신이두려워마지못

해억지로싸웠으니,해전에서 이긴 것은 정

운이 격려해서 된것입니다”라는기록이그

것이다. 그러나 ‘협박했다’와 ‘참하려 했다’

는 기록은 실제 믿기는 어렵다. ‘실록’의 두

기록은 이순신을 시기하던 상대 당의 모함

가능성이커보이기때문이다.

녹도만호 정운이 칼을 뽑아 들고 경상도

로의 진격을 망설이는 이순신을 재촉했는

지는지금확인할수없지만,앉아서왜적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영남으로 진격해 선제

공격을 해야 한다는 정운의 주장을 이순신

이 따른 것만은 분명하다. 경상도로의 출전

직전 정운이 이순신을 알현하고 답하는 대

목이 ‘난중일기’에는 “(전라)우수사는 오지

않고왜적의세력이잠깐사이서울에가까

워지니통분한마음을참을수없다.만약기

회를놓치면후회해도소용이없다”처럼 나

온다.전라우수사를기다리지말고,빨리진

격하자는건의였다.

정운의 주장은 적중했고, 이순신은 무적

의 신화를 남기게 된다. 경상도로의 출정을

앞장서 주장했던 그가 이순신 수군의 돌격

대장이되었던연유다.

이순신이이끈전라좌수영수군은1592년

5월7일 옥포해전을 시작으로 적진포(5.8),

사천5.29), 당포(6.2), 당항포(6.5), 율포(6.7),

한산도(7.8), 안골포 해전(7.12)에서 연승을

거둔다.그리고한달여의휴식을취한후9

월1일 부산포를 급습한다. 왜선 100여 척을

격파한 대승이었지만, 이 전투에서 녹도만

호 정운이 전사하고 만다. 이순신은 정운의

전사소식을듣고 “나라가오른팔을잃었도

다(國家失右臂矣)”라며탄식한다.

정운이 전사하자 이순신은 시신을 수습

한후해남의두륜산자락선영에안장하고

영전에다음의제문을올린다. “아,인생에는

반드시죽음이있고죽고사는데에는반드

시천명이있으니,사람이한번죽는것이야

정말로아까울게없으나유독그대의죽음

에대해서만나의가슴아픈까닭무엇인가

요.…아,슬프도다….”

정운은 사후 화려하게 부활한다. 사망 소

식을 접한 조정은 곧바로 북도병마절도사

를 증직한다. 이어 1606년(선조 39) 병조참

판에, 1796년(정조 20) 병조판서 겸 의금부

훈련원사에 가증(加增)된다. 1798년(정조 2

2)에는 충장(忠壯)이라는 시호가 내려지는

데, “국가가위난을당했을때나랏일을걱

정하였으니 ‘충’이요,싸움터에나가죽으니

‘장’이라.”

그를 기억하고 기리기 위한 사당도 건립

된다.효종3년(1652)영암유림에의해경호

사(鏡湖祠)가 건립되고 1682년(숙종 8)에

충절사(忠節祠)로 사액된다. 충절사 사당

오른쪽에는 정운을 기리는 충신 정려각도

있다.

그는 흥양(고흥) 녹도진 성안의 쌍충사

(雙忠祠)에도 배향된다. 쌍충사는 1587년

(선조 20) 녹도만호로 손죽도에서 왜구의

침입에 맞서 싸우다 순절한 이대원을 기리

기 위해 녹도진성 안에 건립된 사당이다.

당시 이름은 이대원 묘당이었다. 1592년 임

진왜란이 일어나고 그해 12월 정운이 부산

다대포(몰운대)에서 전사하자, 이순신이

조정에 건의해 이대원 묘당에 함께 모시게

된다.정유재란당시소실됐다가 1681년(숙

종 7)에 새로 건립했으며, 2년 뒤인 1683년

(숙종9)조정으로부터쌍충사로사액을받

는다.

정운은 오늘도 후배 해군들의 기림을 받

고있다. 1997년 잠수함을 건조하고 붙인 이

름이 ‘정운함’이기때문이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몰운대에는

‘충신정공운순의비븯(忠臣鄭公運殉義碑)가

서있다.정운의8대손정혁이1798년(정조2

2)다대첨사로있을때세운것인데,비석의

뒷면에는 “그가몰운대아래에서왜적을만

났을때몰운의 ‘운(雲)’자가이름인 ‘운(運)’

과음이같음을알고,이곳에서전투중에죽

을것이라생각하고 ‘내가죽더라도적이알

지못하도록하라’고지시하고분전하다순

절하였다”는내용이새겨져있다.여수이순

신광장에도이순신을도운사람중한사람

으로그가당당하게서있다.

임진왜란 당시 정운의 역할은 안방준의

시문집 ‘은봉전서’에 나오는 기록만으로도

충분하다.

“국가를다시찾게된것은호남을잘보전

했기 때문이고, 호남

을 잘 보전한 것은 이

순신의수전에서힘입

은 것이며, 이순신의

수전은 모두가 녹도

만호정운의용력에서

말미암은것이다.”

이순신수군돌격대장,녹도진만호정운

<44>정운

조선수군의신망을받다

이순신의왼팔이되다

이순신의돌격대장이되다

정운을모신사당,충절사(해남군옥천면대산리)

<노성태븡남도역사연구원장>

충절사에모셔진정운영정(해남군옥천면대산리)

나라가오른팔을잃다

정운순의비(부산시사하구다대동)

정운을모신사당,쌍충사(고흥군도양읍) 이순신장군을도운사람들,정운(여수시이순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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